
섬어촌발전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활력있는 섬․어촌 조성

 주요내용(현황)

 ❍ 주민주도형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섬 

마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 ❍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남 섬 정책 추진을 위해 섬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

도시와 섬을 잇는 가교역할을 통해 섬을 지원하는 문화 활성화

 ❍ 어촌뉴딜 사업을 통한 낙후된 어항의 현대화 및 거점 어촌 조성 등 

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 견인

 ❍ 발전 가능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개선․확충으로 어촌

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도모

 추진실적

 ❍ '21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 선정(통영 두미도, 남해 조·호도)

  - 사업기간 3년, 예산: 섬당 30억원, 주민주도의 소득증대, 관광, 환경개선, 일자리 창출사업 등

  - '22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 추진 중(12건 신청, 현장평가 중)

 ❍ 섬 서포터즈 선정(전국 143명) 및 섬통신 발송(매월 초)

 ❍ 어촌뉴딜 경남 사업대상지 확정(창원시 주도항 등 49개소, 예산: 5,028억원)

  -‘19년 15개소 1,795억원, ‘20년 23개소 2,157억원, '21년 11개소 1,076억원

  - 거제 여차항 3대 선도사업 선정(2021년 사업)

 ❍ 전국 127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전국 4개소 선정하는 어촌체험마을 

고도화 사업 공모에 대상지 발굴‧응모(경남 26개 마을 운영 중)

 주요 성과(결과) 

 ❍ 두미도 섬택근무 협약체결('21. 5. 4.)

  - 협 약 자 : 도지사, 통영시장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, 두미도 북구마을이장

  - 주요내용 : 섬택근무 업무협약 체결 및 중진공 스마트 워크센터 개소 



 ❍ 섬 서포터즈 발대식 및 섬 탐방행사('21. 5. 21.)

  - 섬 서포터즈와 함께 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

지속해서 섬 주민들과 교류하는‘새로운 이웃’으로 자리 잡음

 ❍ 일자리창출 공간 :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(소득증대사업) 반영

  - 2019년사업(3개소/15개소'), 2020년사업(18개소/23개소), 2021년사업(11개소/11개소)

 ❍ 소득증대사업 운영‧관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

  - 2019년사업(6개 법인), 2020년사업(21개 법인), 2021년사업(13개 법인)

  ※ 기 설립(갯닦기 귀어귀촌학교법인 외 18개 법인), 설립 예정(22개 법인)

 ❍ 거제 쌍근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선정('21. 4. 13.)(2억원 지원)

 미흡한 점 및 대책

 ❍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활동 저하

   -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섬 주민들의 

토론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의견 제시 및 반영, 사업 운영을 

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이 매우 중요하나 코로나 19로 주민 소집이 

제한적 이어서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및 역량강화 부족

  ⇒ 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 될 때 까지 소규모로 섬 주민들과의 소통과 

의견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의견을 모바일로 제시할 수 

있음을 홍보하여 주민주도형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추진될 

수 있도록 노력

   - 사업취지와 목표에 맞게 활동하려면, 섬 주민들과 소통과 교류가 

필수적이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대면 행사 추진에 

어려움이 있음

  ⇒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섬 서포터즈 구성원이 섬 주민과 

만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개인 SNS 홍보 등의 비대면 활동을 장려하고 

소수의 인원으로 섬 지원 활동




